
빚진 자 사역 

 

해발 4,000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32년째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이건화, 김성제 선교사

님을 오랜만에 뵈었습니다. 선교보고 전에 잠시 금번 방문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나눠주실

때 코비드로 생사를 오고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만년설을 바라보며 마시는 모닝커피 

한 잔에 모든 것이 넘친다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“괜찮으니 염려하지 말라”는 그의 

수줍은 용기 같았습니다. 수양관 및 공동체 사역을 염두에 두며 지하수가 터지길 기도제

목으로 내어 놓으셨으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.  

 

영어권과 함께 9월 컴패션 선데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얌전한 김성제 선교사님의 눈

이 반짝반짝해지더군요.“도와주세요!”어린이 구제양육 사역, 컴패션이야기입니다. 새로

운 도시가 들어서는데 컴패션의 도움을 염두에 두고 기도중이었다고 합니다. 알고보니 김

선교사님이 컴패션의 도움을 받은 장본인이었습니다. 625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한 

컴패션이 이제 세계를 섬기는 기관으로 성장했고, 빚진 자 한국이 그 앞장을 서고 있습니

다. 기도하고 의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

 

저는 총준위회계로서 총회감사를 받기 위해 출타하였다가 8일 저녁 폴란드로 떠납니다. 

제가 없는 동안 주일설교는 김태한, 정진부 목사님이 섬길 예정입니다. 동유럽 선교사 재

충전 수련회에는 선교사 가정 160여명, 자원봉사자 100여명, 그리고 바르샤바 한인교회

까지 약 300명 참석을 예상합니다. 주일예배는 제가 설교하고 집회 주강사는 김기동 목

사님입니다. 헤브론 전체 인솔자는 선교위원장 서정일 장로님입니다. 성도님들의 사랑의 

기도지원을 받으며 잘 감당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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